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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시장과포스코
국내화학기업가운데글로벌메이저라고불릴만한곳은하나도없다고자인할것이다.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0위권에 들 수 있는 곳도 몇몇에 불과하고, 또 매출이나 자산규모, 시가총액이 크
다고모두글로벌화학메이저로인정받는것은결코아니기때문이다.
LG화학이매출액기준으로는메이저대열에든다고할수있으나아무도 LG화학을글로벌화학메이저로인정
하지않고있다.
현대석유화학을분할인수하고 LG석유화학을합병함으로써매출액은상당히커졌으나범용석유화학제품을제
외하면글로벌선두로인정받을수있는화학제품이거의없기때문이다.
최근 들어 2차전지및자동차용전지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어신에너지분야의메이저로부상할가능성은있
으나더두고보아야하는수준이다.
글로벌 메이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이나 기술, 마케팅에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글로벌 기술특
허나기술표준도다량보유하고있어야한다.
더군다나요즘에는환경문제가중요한테마로대두되면서환경·위생·안전관련경영도손색이없어야한다.
한마디로 글로벌 메이저로 대접받기위해서는여러가지까다로운 조건을갖추어야하고, 합리적인 경영철학이
뒷받침되어야가능하다는것이다.
국내 화학기업 중에서도 몇몇은 글로벌 메이저로 부상할 수 있는 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호남석유화학이석유화학시장의리더로자리잡겠다는포부를밝힌것도무리는아닐것이다.
다만, 국내 석유화학시장규모가철강보다작아상대적으로위상이높지않은것은아니고, 포스코와같이시장
에서군림하는확실한리더가없기때문에대접을받지못하는것도아니라고말해주고싶다.
특히, 매출규모를 2-3배 키운다고석유화학시장의지배력을보유할수있다고생각한다면엄청난착각이아닐
수없다.
물론, 석유화학시장에서포스코와같은역할을할수있도록회사를키워야한다는독려를모르는바는아니다.
하지만, 매출규모만 확대한다고 글로벌메이저로인정받는 것은아니라는 측면에서합리적경영과 합리적마케
팅에앞장서는것이먼저라는생각을지울수없다.
LG화학이나호남석유화학도포스코처럼성장하지못할이유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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